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고령군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고분수의 57%, 전체 고

분군 면적의 44%를 가지고 있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

리기구 설립의 최적지이다.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고분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통합기구 

설립 입지 선정 지표로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 거리를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고분군의 수나 면적 규모는 빠져있다.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

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금관가야의 중심인 경남 김해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아주 

많다. 그러나 후기 가야사회를 주도했던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군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전무하다. 

더 이상 경남 중심의 금관가야에만 치우치지말고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도 고령군에 통합관리 기구가 설치되어야한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통합관

리기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설립위치를 서열화

하여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용역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2024년  8월  27일

고 령 군 의 회 


